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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한국갤럽은 2007년부터 매년 말 그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이를 위해 11월 7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1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선수를, 이후 예능방송인·코미디언, 탤런트, 영화배우, 대중가수/인기가요 등  

분야별 ‘2022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졌지만, 국내 프로야구는 4월 

정규시즌부터 관중 입장 가능해졌고 12월 현재 진행 중인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관중들이 마스크 없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 모든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22년 11월 7~24일 

2. 표본추출: 층화 집락 확률 비례 추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1명 

5. 표본오차: ±2.3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26.7%(총 접촉 6,634명 중 1,771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2022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손흥민 6년 연속 1위 

- 김연경, 류현진, 이강인, 김민재 2~5위 

 손흥민 지지 86.2%, 김연아 기록(2009년 82.8%) 경신 

 카타르 월드컵 기대주 최상위권 부상 

 단, 이 조사는 우리 대표팀 경기 전 진행돼 월드컵 실전 활약상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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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손흥민 6년 연속 1위 

- 김연경, 류현진, 이강인, 김민재 2~5위 

 

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7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1명에게 올 한 해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선수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손흥민이 86.2%의 압도적 지지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강팀 토트넘 홋스퍼의 핵심 멤버다. 빠른 돌파력과 양발을 자유자재로 한 

강력한 슈팅력을 지녔으며, 2021-2022 시즌 EPL 득점왕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독일과의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후 기성용에 이어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다. 지난 11월 초 안와골절 부상 수술로 한때 카타르 월드컵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결국 안면보호대를 

착용하고 전 경기 종횡무진하는 투지를 보였다. 

 

2위는 올해 국내 복귀한 ‘배구황제’ 김연경(9.9%)이다. 그는 2005년 흥국생명 입단 첫해부터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해외로 진출해 일본, 터키, 중국, 다시 터키 리그를 거치며 세계 최고 연봉 선수가 됐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4위 팀 선수임에도 대회 MVP가 됐고, 2014년부터 2021년 도쿄 올림픽까지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활약했다. 각종 방송·예능, SNS 등에서는 일명 ‘식빵언니’로 불리며 사랑받는 스타다.  

 

3위는 류현진(6.4%)이다. 그는 한국프로야구(KBO리그, 한화 이글스)를 거쳐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최초의 선수며,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2006년 한화 이글스 입단, 2012년 12월부터 LA 다저스 

소속이었고, 2019년 12월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옮겼다. 2015년 어깨 수술로 2년 공백 후 성공적으로 복귀한 바 

있다. 류현진은 2013년 올해의 스포츠선수 1위, 부상에서 복귀한 2017년부터 6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4위는 스페인 레알 마요르카 소속 이강인(5.1%)이다. 그는 2019년 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 준우승을 

견인하며 골든볼(MVP)을 차지했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유스 선수상 수상, ‘21세 이하 발롱도르’ 코파 

트로피 후보에도 포함돼 ‘한국 축구의 희망’을 넘어 세계 최상급 유망주로 도약했다. 어린 시절 출연한 축구 예능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서 故 유상철 감독과 인연을 맺었고, 탁월한 기량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성장했다. 

 

5위는 ‘괴물 수비수, 벽민재’로 불리는 김민재(4.8%)다. 그는 손흥민·이강인과 달리 한국프로축구(K리그, 전북 현대 

모터스)를 거쳐 2019년 중국, 2021년 유럽 리그로 진출했다. 2022년 7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 이탈리아 SSC 

나폴리로 이적, 9월 세리에A ‘이달의 선수’에 선정될 정도로 단기간에 실력을 인정받았다. 아시아축구연맹 소속 

국가 선수 중 손흥민 다음으로 이적료 비싼 선수다.  

 

그다음으로는 SSG 랜더스에서 첫 우승을 거머쥔 추신수(3.1%)가 6위, 지난 10월 현역 은퇴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와 프리미어리거 황희찬(울버햄튼 원더러스)이 공동 7위(2.9%),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피겨 

전설’ 김연아(2.2%)가 9위, 그리고 올해 KBO MVP 이정후(키움 히어로즈)와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공동 10위(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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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1.0% 이상 응답된 선수는 우상혁(높이뛰기, 1.5%), 안산(양궁), 박지성(축구)(이상 1.2%), 그리고 

차준환(피겨스케이팅, 1.0%) 등이다.  

 

● 2022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종목 소속팀 

1위 손흥민 86.2 축구 토트넘 흣스퍼 

2위 김연경 9.9 배구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3위 류현진 6.4 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 

4위 이강인 5.1 축구 레알 마요르카 

5위 김민재 4.8 축구 SSC 나폴리 

6위 추신수 3.1 야구 SSG 랜더스 

7위 이대호 2.9 야구 10월 롯데 자이언츠에서 현역 은퇴 

- 황희찬 2.9 축구 울버햄튼 원더러스 

9위 김연아 2.2 피겨스케이팅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세계신기록 등 

10위 이정후 1.9 야구 키움 히어로즈 

- 김하성 1.9 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질문)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답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 2022년 11월 7~24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1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손흥민 지지 86.2%, 김연아 기록(2009년 82.8%) 경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김연아-박지성-박태환이 자리만 바꿔가며 ‘올해의 선수’ 1~3위를 독식했고, 특히 

김연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현역 은퇴했음에도 2017년까지 11년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이제는 

손흥민이 그들을 능가하는 독보적 스포츠 스타라 할 수 있다. 그는 2013년 8위로 순위권에 처음 등장했고 2014년 

5위, 2015년 1위, 2016년 2위, 2017~2022년 1위로 9년 연속 최상위권이다.  

 

매년 10위 안은 양대 인기 종목인 축구, 야구 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축구 선수가 4명, 야구 선수는 

5명, 배구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축구, 야구 이외 종목 선수들의 상위권 진입에는 올림픽 

등 세계 대회나 국가 대항 경기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장미란(역도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 양학선(도마 금메달)과 손연재(리듬체조 개인종합 

5위,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 2016년 리우 올림픽 박상영(펜싱 금메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김은정(컬링 

은메달), 2021년 도쿄 올림픽 김연경(배구 4강), 안산, 김제덕(이상 양궁 금메달) 등이 그 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치러지는 카타르 월드컵 기대주 이강인, 김민재가 최상위권으로 부상했다. 단, 이 

조사는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 전에 진행돼 월드컵 실전 활약상(가나전 2골 조규성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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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2007-2022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김연아(52.0) 김연아(56.1) 김연아(82.8) 박태환(61.6) 

2위  박태환(45.4) 박태환(55.4) 박지성(40.7) 김연아(50.0) 

3위  박지성(28.8) 박지성(23.9) 박태환(14.5) 박지성(35.6) 

4위  이승엽(11.8) 장미란(21.8) 추신수(10.9) 추신수(16.2) 

5위  최경주 (5.2) 이승엽(11.5) 박찬호 (9.6) 장미란 (7.7)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위 박지성(57.6) 손연재(37.6) 류현진(51.4) 손연재(42.0) 손흥민(24.4) 

2위 김연아(55.9) 박태환(29.1) 김연아(35.2) 김연아(33.3) 손연재(17.5) 

3위 박태환(26.0) 박지성(23.7) 손연재(24.9) 류현진(29.1) 추신수(16.9) 

4위 이대호 (6.5) 김연아(23.0) 박지성(18.8) 박태환(24.5) 김연아(15.1) 

5위 박주영 (5.4) 양학선(16.3) 추신수(17.0) 손흥민(12.9) 기성용(13.1)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위 손연재(29.8) 손흥민(38.1) 손흥민(63.3) 손흥민(82.0) 손흥민(79.7) 

2위 손흥민(27.3) 김연아(13.4) 류현진(19.2) 류현진(38.7) 류현진(24.3) 

3위 박인비(16.6) 류현진(12.8) 조현우 (8.8) 이강인(13.6) 추신수 (6.7) 

4위 김연아(14.5) 기성용(10.7) 황의조 (8.4) 추신수 (4.7) 김연경 (6.0) 

5위 박상영 (8.8) 추신수 (9.4) 김은정 (7.9) 김연아/기성용(3.9) 이강인 (4.8) 

순위 2021년 2022년    

1위 손흥민(72.8) 손흥민(86.2)    

2위 김연경(29.4) 김연경 (9.9)    

3위 안  산(10.4) 류현진 (6.4)    

4위 류현진 (9.1) 이강인 (5.1)    

5위 김제덕 (4.1) 김민재 (4.8)    
 

-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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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대에서 손흥민-김연경 순 

 

모든 연령대에서 2022년 최고 활약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고, 그다음은 김연경이다.  

2018년 이후 1~2위로의 선호도 쏠림 현상이 심한 편인데, 올해는 손흥민에게 더 집중됐다. 

 

● 2022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성/연령별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사례수 

(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7위) (9위) (10위) (10위) 

손흥민 김연경 류현진 이강인 김민재 추신수 이대호 황희찬 김연아 이정후 김하성 

전체 1,771 86.2 9.9 6.4 5.1 4.8 3.1 2.9 2.9 2.2 1.9 1.9 

성 

별 

남성 881 92 10 8 6 7 3 3 4 1 2 3 

여성 890 81 10 5 4 3 3 3 2 3 2 1 

연 

령 

별 

13~18세 155 87 13 5 6 5 1 1 6 2 2 4 

19~29세 261 89 7 5 6 8 2 2 4 2 2 1 

30대 247 91 9 7 7 5 3 3 2 2 0 3 

40대 301 91 10 9 5 5 3 4 3 2 2 2 

50대 319 85 9 6 5 3 3 3 2 2 3 3 

60대이상 487 80 11 6 3 4 4 4 2 3 2 1 

남성 13~18세 80 91 10 7 10 7 1 1 10 1 3 6 

19~29세 137 96 8 5 9 10 2 1 5 0 1 2 

30대 128 97 10 8 9 6 3 3 2 2 1 4 

40대 153 91 12 8 4 7 3 3 5 1 2 2 

50대 161 91 9 9 6 6 4 4 4 1 3 3 

60대이상 222 88 10 8 4 7 5 3 2 1 1 2 

여성 13~18세 75 83 16 2 2 2  1 2 2 1 1 

19~29세 124 81 7 5 3 5 2 2 3 4 3 1 

30대 119 84 9 6 5 4 3 3 3 3  1 

40대 148 91 9 10 6 3 4 4 2 2 3 1 

50대 158 79 9 3 5 1 3 1 0 3 2 2 

60대이상 265 73 11 4 3 2 4 4 2 5 3  
 

질문)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답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 2022년 11월 7~24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1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3702-2571/2622 

__ 

이 문서에는 네이버 나눔글꼴과 한글과컴퓨터 함초롬체를 썼습니다. 


